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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미국 영화를 개봉하고 

2주 후면 집에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28일 월스트리트저널

(WSJ)에 따르면 미국 최대 

극장 체인인 AMC극장과 유

니버설은 기존에 75일이었

던 극장윈도를 17일로 줄이

는‘극장 상영 기간’(theat-

rical window) 협약을 체결했다. 극장 상영 기간은 

영화를 극장에서 먼저 상영하고 온라인이나 비디

오로 판매하기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로써 AMC극장에서 상영된 유니버설 제작 최

신 영화는 17일 후면 극장이 아닌 집에서도 시청

이 가능해졌다.

최근 들어 양사는 신작을 디지털 플랫폼에 내

거는 시기를 놓고 갈등이 있었다. 유니버설은 디

지털 플랫폼을 통한 영화 소비가 증가하면서 영

화관 개봉과 동시에 온라인에도 출시하는 사업

적 실험을 감행했는데 결과

는 성공적이었다. 지난 3월 

중순, 미국 내 영화관이 거

의 대부분 문을 닫을 때 유

니버설은 영화‘트롤: 월드 

투어’를 개봉 예정일이었던 

지난 4월 10일, 20달러에 온

라인 대여 상품을 출시해 상

영 3주 만에 1억 달러 매출

을 기록했다. 이에 스튜디오 

측은 계속해서 극장 개봉일과 동시에 온라인 플

랫폼에 출시하는 실험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AMC는 유니버설이 이같이 실험을 계속

하면 극장에 유니버설 영화를 상영하지 않겠다

고 반발했다. 

AMC는 독점 상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신 

유니버설이 프리미엄 주문형 비디오(PVOD) 시장

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공유하기로 했다. AMC는 

온라인 대여 수익의 10%를 가져갈 것으로 전해

졌다.

미국 최신 영화, 개봉 2주 뒤면 집에서 본다

숫자퍼즐 정답

팝스타 마돈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주장

하는 허위 정보를 담은 동영상이 

강제로 삭제됐다.

지난 29일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

티에 따르면 마돈나는 전날 자신

의 인스타그램에 말라리아 치료제

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의 효능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시했다.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장남 도널

드 트럼프 주니어가 최근 올린 동영

상과 같은 내용이었다. 이 동영상은 스텔라 이매

뉴얼 박사 등‘미국의 최전방 의사들’소속 회원들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해 코로나19 치료제

이자 예방약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동영상은 수백만 명이 시청하고 수천 회나 공

유됐지만, 페이스북·유튜브·트위터 등 SNS 회사

들은 이 동영상을 허위정보를 전파한다는 이유로 

삭제하고 있다. 1,540만 명의 팔로어

를 거느린 마돈나는 이 동영상을 게

재하면서“진실은 우리 모두를 해방

할 것”이라면서“이매뉴얼 박사는 

나의 영웅”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에

서 이매뉴얼 박사는“외계인 DNA가 

의료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코로

나19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상

식에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미 식품의

약국(FDA)이 긴급 사용을 취소한 약

물로, 세계보건기구(WHO)도“코로나19 치료제

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마돈나가 코로나19 사태로 구설에 오른 것은 이

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5월 코로나19 항

체가 생겼다고 주장하며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

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

칙을 지키지 않아 논란이 됐다.

마돈나, 인스타에 올린 동영상 삭제 당해

연예

미국 방송계의 오스카상으로 불

리는 에미상 수상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제니퍼 애니스턴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상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애니스턴은 지난 29일 자신의 인

스타그램에“자, 이제 어떤 마스크

를 쓸지 고민해볼까!”라는 말과 함

께 마스크를 착용한 자신의 모습

을 올렸다. 애니스턴은 평소 코로

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

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왔다.

에미상을 비롯해 각종 시상식에 

참석하는 연예인들이 패션은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커다란 화제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상식

에 참석하는 연예인들은 자신의 옷차림은 광고 효과뿐만 아니라 정

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2018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는‘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지지하고 연대의 뜻을 드러

내기 위해 많은 연예인들이 검은색 드레스 차림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까닭에 애니스턴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상식에 참가하겠다

는 발언이 다른 참가들에게도 줘 에미상 시상식에서 마스크 패션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에미상 시상식은 오는 9월 20일 열린다. 코로나19 여파로 방청객 없

이 진행할 것인지, 참석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것인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애니스턴 “레드카펫서
어떤 마스크  쓸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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